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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오아시스마켓, 사업제휴 협약 체결
“산지직거래 전문 유통기업과 신선 플랫폼이 손잡고 온·오프라인 동시 공략”
이랜드와 오아시스가 손잡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신선 플랫폼 시대를 함께 연다. 
이랜드리테일은 오아시스마켓과 지분 및 사업, 운영계약에 대한 사업제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이사, 김수희 법무이사, 한문경 상품기획본부장과 이랜드리테일 윤성대 대표이사, 안영훈 대표이사, 양시웅 이랜드홀푸드 사업부문 부대표, 김해경 킴스클럽 사업본부장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사업제휴 협약식에서는 ▲사업우선투자권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신선 상품 공유와 플랫폼 연동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확대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풀필먼트 상호 공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양사는 미래의 주요한 사업파트너로 공고히 하고자 이랜드리테일은 지어소프트가 보유한 오아시스 보통주 842,062주(3%)를 매수했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이 오아시스마켓의 최고 전략적 투자자(SI) 이자, 미래의 주요한 사업파트너로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오아시스마켓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킴스클럽의 산지 신선상품을 납품할 계획이며, 산지 개발과 신선상품 유통 시스템 구축에 양사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단순한 사업제휴를 넘어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로 동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설투자 및 신사업 진출, M&A 등 대규모 사업 확장 시 최우선 파트너로 투자 및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양사는 서로 강점을 가진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은 오아시스마켓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선부문을 공격적으로 확대 할 수 있으며, 오아시스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이랜드 멤버십 회원과 30여개의 킴스클럽 지점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이사는 “이번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사업제휴를 통해 이랜드리테일의 경쟁력 있는 산지 신선상품을 오아시스마켓의 특화된 새벽배송 서비스로 제공, 온라인 신선식품 장보기 시장이 확대, 재편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 윤성대 대표이사는 “양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신선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하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 고품질의 합리적인 신선상품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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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지난 6일 (왼쪽부터) 이랜드리테일 윤성대 대표이사, 오아시스 안준형 대표이사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image: image4.jpg]O|HE2|H| - 20|20 AMEH

2022. 06. 06 Of2|x ™ SH

ol
o%
L
Y

P A =
~ A A
—

-

1
A
2
o





[사진 2.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 임직원들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약실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양시웅 이랜드홀푸드 사업부문 부대표, 김해경 킴스클럽 사업본부장, 안영훈,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각자 대표이사,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이사, 김수희 오아시스 법무이사, 한문경 오아시스 상품기획본부장]

■첨부자료 

기업 및 사업부문 소개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킴스클럽은 이랜드리테일의 하이퍼 사업부문 브랜드다. 전국 핵심 상권에 위치한 NC, 뉴코아, 2001아울렛 등 도심형 아울렛 내에 식품관 형태로 3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지 400여 곳의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 거품 없는 고품질의 신선 식품을 제공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산지 직거래 시스템’은 지역 거상과 벤더를 배제하고 중간 상인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전액을 농가에게 돌려주며 농가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통해 산지 우수 농가와 상품을 발굴해왔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양성해 지역 특산물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랜드 입장에서는 검증된 품질의 신선 상품을 중간마진 없이 지역 농가와 거래할 수 있고, 지역 농가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킴스클럽 산지 MD의 컨설팅까지 제공받으며, 상품의 품질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지역 상생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한우를 직접 사육하고, 전복 계류장을 직접 운영하는 등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차세대 유통 모델을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킴스클럽은 이외에도 자체브랜드 ‘오프라이스’(O’price)를 통해 가정 간편식과 RMR(레스토랑 간편식)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 킴스클럽의 PB브랜드로 시작한 오프라이스는 현재 약 약 800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프라이스가 단순히 킴스클럽의 PB브랜드가 아닌 독자적인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단독매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폴 등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오아시스마켓 

IT 전문기업 지어소프트의 자회사인 오아시스마켓은 소비자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복합 유통플랫폼이다.
‘품질은 최고, 세상에 없는 가격’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충성고객을 확보해 성장하고 있다.

5월 기준 회원 수는 약 96만명에 달하며, 설립 첫해인 2017년 매출 787억원에서 2021년 매출 3,569억원을 기록하며 5년만에 4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 냈다.

타 새벽 배송 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흑자 시스템을 완성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영업이익 20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57억원, 올해 1분기는 4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오아시스마켓은 자체개발 스마트IT 기술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용측면에서 타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신선식품 영역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